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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 

전체 주제: 

교회의 실패와 교회의 하락과 

교회 안의 이기는 이들과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단계들 

메시지 4 

교회의 하락 

(3) 

첫째가는 사랑을 버림 

성경: 계 2:1-5, 엡 3:16-19, 5;2, 6:24, 아 7:11-12, 8:6-7 

I.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계 2:4. 

A. 비록 에베소 교회가 많은 미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락했다—계 2:1-4. 

B. 4 절의 ‘첫째가는’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누가 복음 15 장 22 절의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은 

주님을 향한 제일 좋은 사랑임에 틀림 없다.  

C.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엡 1:23)는 생명의 문제이고, 새 사람(엡 2:15)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문제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요 3:29)인 교회는 사랑의 문제이다(엡 

5:2, 25, 6:24).  

1.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엡 

3:16-19. 

a.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요소, 곧 내적 실질이다—요일 4:8, 16. 

b. 에베소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서 누리고 신성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 있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내적 실질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2.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릴 때, 교회의 하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계 2:4. 

a. 비록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를 했고, 주님을 위해 수고했으며, 고난을 견디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지만,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계 2:2-4. 

b. 오늘날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1) 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며,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영적으로 

옳바르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갖지 않을 수 있다.    

(2) 일단 우리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을 잃게 되면 우리의 하락이 시작된다.  

D.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

계 2:5. 

1.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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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표현할 것이다—엡 3:19, 4:16, 고후 5:14-15, 20. 

3.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주님의 

일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한다—아 7:11-12. 

II.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주님과의 합당한 관계 안에 지킬 수 있다—막 12:30, 고전 2:9, 아 8:6-

7. 

A.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롬 5:5. 

1.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신 신성한 본질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의 문제이다. 

2. 거듭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요 1:12-13, 3:3, 5, 6, 요일 4:8, 16.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으므로, 모든 믿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다—딤전 1:5, 딤후 2:22. 

B.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분께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게 한다.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한다—요일 4:8, 16, 19. 

C.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감상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향하며,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첫째가는 사랑을 드리고, 그분과 하나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이다—마 26:6-13, 고후 3:16, 막 12:30, 골 1:18, 고전 6:17, 빌 

1:20-21, 찬송가 366 장 (영한 동번 477 장) 2 절. 

D. 신성한 로맨스 가운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구애하는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반응하는 애정어린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  

1. 이러한 반응하는 애정어린 사랑이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분과 그분의 사랑 사이에 있는 사랑의 묘사를 본다—아 1:2-4, 고후 5:14-

15, 요 14:21, 23. 

2. 아가서의 주제는 탁월한 구애와 결혼 안에 있는 사랑의 역사이다. 아가서는 개인적인 

믿는이가 갖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의 점진적인 체험을 계시한다—아 1:2. 

a. 아가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그분의 사랑 사이의 결혼의 

사랑을 시적 형태로 놀랍고도 생생하게 묘사한다—아 2:4, 6:3, 7:11-12, 8:6-7, 

14. 

b.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생명의 성장과 변화를 가질 

것이다—고후 5:14-15, 3:18. 

c. 아가서의 추구하는 이는 그녀의 사랑하는 이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며 생명 안에서의 성장에 있어서 계속적인 변화를 갖는다—아 1:9, 

15, 2:2, 14, 3:6-7, 4:7, 6:4, 10, 13. 

3.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아 8:6-7. 

a. 주님의 사랑은 시험으로 꺼지지 않고, 박해로 삼켜지지 않으며, 어떤 재물로 

대치될 수도 없다—롬 8:35-39, 고전 13:1-3. 

b. “불같이 뜨거운 주 사랑 내 마음 불사르네” “오 내 맘속에 타오르는 주 예수의 

사랑 다른 사랑 다 제하도록 밤낮으로 태우소서”—찬송가 169 장 (영한동번 

208 장) 2 절과 4 절. 


